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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ffline leisure activities and online leisure 

activi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the COVID-19 endemic. To do this, this study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consisting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and monthly income, offline leisure activity types such as socially-oriented activities, online leisure 

activity types such as information searching activities,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A survey was conducted to confirm research hypotheses, and a total of 9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first, monthly 

income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Second, both offline 

socially-oriented activities and online entertainment activit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that can reduce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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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여가활동과 온라인 여가활동이 우울증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과 같은 인

구통계학적 특성, 관계적 여가활동과 같은 오프라인 여가활동유형, 정보탐색활동, 오락활동과 같은 

온라인 여가활동유형, 우울수준으로 구성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9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월소득은 우울수준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둘째, 오프라인 관계적 

여가활동과 온라인 정보탐색형 여가활동이 활발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우울증상, 여가활동, 오프라인 여가, 온라인 여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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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ve 

symptoms
lonelin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fline 

leisure 

type

online 

leisure 

type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monthly 

income

L. S. Radloff (1977) ○

K. K. Chon, S. C. Choi, 

and B. C. Yang (2001)
○

E. Kang, H. J. Kim, and 

Y. S. Kim(2017)
○ ○

J. Y. Joo, S. K. Lee, and 

H. J. Won (2021)
○ ○ ○ ○ ○ ○

S. H. Kim, S. M. Kwon, 

and Y. I. Kim(2011)
○ ○

Y. J. Son and M. S. Heo 

(2020)
○ ○

Table 1. Key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I. Introduction

2020년 8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로 인한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우울(corona blue)을 경험했다

고 응답했으며, 코로나 우울의 원인으로는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국 CDC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

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가활동을 제시하였다[2].

통시적 관점에서 여가학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연구자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수행되는 운동 관람, 문화예

술 관람, 운동, 취미활동 등과 같은 전통적 오프라인

(offline) 여가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3]. 전통적 여가 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이에 해

당되는지를 정의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여가사회심리 영역

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른 분석 결과를 주로 보고

하여 왔다.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가

학 연구자들이 온라인(online)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여기서 온라인 여가활동은 인터넷과 같은 컴퓨

터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나는 가상공간에서 수행되는 오

락 활동,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보탐색 활동 등과 같은 여

가활동을 의미한다[4]. 

온라인 여가활동은 오프라인 여가활동에 비해 높은 접

근성과 낮은 제약성을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

시한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년

층에서는 TV 시청량이 매우 높았던 반면 10대, 20대의 청

년층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매우 높았다[5]. 

하지만 온라인 여가활동과 오프라인 여가활동을 함께 고

려하여 진행된 기존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만인 2022년 4월 18일

부터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이 

이미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여가활

동과 온라인 여가활동을 같이 고려하여 우울증상

(depressive symptoms)을 유발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울증상 유

발 조건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선

행 연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수행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2022년 8월 8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여

가활동 키워드가 논문명에 포함된 디비피아(DBpia) 원문 

제공 논문의 수는 137건이었다[6]. 게재 학술지를 살펴보

면,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체육과학회지가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컴

퓨터정보학회논문지에도 1건이 게재되었다. 해당 기간 이

용수 상위 10건의 논문 게재 학술지를 살펴봐도 역시 한국

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가 6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체육과학회지가 2건(20%),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건

(10%), 한국웰니스학회지 1건(10%)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용수 상위 10건의 논문에 수록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의 정의 혹은 유형은 휴식

적 여가활동을 제외한 동적 여가활동으로 한정하거나 규

칙적인 활동,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나

타났다. 둘째, 여가활동의 연구 범위도 노인, 1인 가구, 직

장인, 청소년 등과 같은 그룹으로 한정하여 여가활동이 우

울증상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

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게재논문이 

80%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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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상시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 국내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우울증상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Depressive symptoms

우울증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77년 Radloff[7]

가 역학연구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이하 CES-D로 기술함)를 개

발하였다. 2001년 전겸구 외 2인[8]은 이를 번안한 한국판 

CES-D를 개발하였고, 이후 이를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제작하여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pressive 

symptoms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과 우울증

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분석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하지만 강은나 외 2인[3]은 성별, 

연령, 학력의 경우는 관련성이 없거나 상반된 분석결과가 

일부 존재하므로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특정 요인만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을 해석하는 시도보다는 우울의 주요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월소득과 다른 요인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Leisure activities and depressive symptoms

여가활동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초기에는 여가의 정의 및 여가활동의 유형을 제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여가

사회심리(leisure social psychology) 영역의 연구들이 

주류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leisure)는 개인이 노동이나 가사 등과 같

은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자신만의 장점으로 

동기 부여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우울증상의 감소, 정신건강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가활동에서 사회적 관계는 가족, 친구, 이웃 등

과의 관계 유무 또는 관계 빈도 등으로 측정되는데, 사회

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우울증상이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

되게 보고되었다[3].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가활동에는 운동관

람, 문화예술 관람, 운동, 취미활동, 오락활동, 학습활동 등

과 같은 전통적 형태[3]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

께 활발해진 온라인 오락 활동,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온라인 정보탐색 활동 등의 형태도 있다. 전통적 여가활동

을 위한 정보탐색 등과 같은 온라인 여가활동이 여가활동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전통적 여가

활동유형이 우울증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여 왔으며,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에 

온라인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여가활동과 오프라인 여가활동을 함께 고

려하여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배경으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

득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방

향성을 보인 월소득(monthly income)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여가활동은 오프라인 여가활

동(offline leisure actitities)과 온라인 여가활동(online 

leisure actitities)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우울증상과의 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오프라인의 

관계적 여가활동(socially-oriented activities) 요인과 온

라인의 정보탐색형 여가활동(information searching 

activities)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실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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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suring instrument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에

서 제시한 연구변수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4문항(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을 제외한 설문문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Variables Questionnaires

Leis

ure 

acti

vies

offline 

leisure 

activities

1. What was the main leisure activity you 

participated in after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is lifted? (Sports viewing activities 

/ Culture and arts viewing activities / Physical 

exercise / Hobby-oriented activities / 

Entertainment activities / Learning activities 

/ Etc)

2. Did you have a companion in your leisure 

activities, such as family, friends, co-workers, 

or religious groups? (Yes / No)

3. How many leisure activities did you do in 

the past week? (at least once per week / less 

than once a week)

online 

leisure 

activities

What is your motivation for using YouTube 

after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is lifted?

4. I use YouTube for entertainment.

5. I use YouTube for information search.

6. I use YouTube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7. I use YouTube for self-expression.

8. I use YouTube for achievement of 

long-term goals.

Dep

ress

ion

Depress

ed 

affect

9. I felt that I could not shake off the blues 

even with help from my family or friends.

10. I felt depressed.

11. I thought my life had been a failure.

12. I felt fearful.

13. I felt lonely.

14. I had crying spells.

15. I felt sad.

Positive 

affect

16. I felt that I was just as good as other 

people.

17. I felt hopeful about the future.

18. I was happy.

19. I enjoyed life.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20. I was bothered by things that usually don't 

bother me.

21. I did not feel like eating; my appetite was 

poor.

22. I had trouble keeping my mind on what 

I was doing.

23. I felt that everything I did was an effort.

24. My sleep was restless.

25. I talked less than usual.

26. I could not get "going.“

Interper

sonal

27. People were unfriendly.

28. I felt that people disliked me.

Table 2. Questionnaires

오프라인 여가활동은 강은나 외 2인[3]의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오프라인 여가활동의 문항들은 코로나19 사

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참여했던 주된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활동유형, 동반자 여부, 일상성 여부에 대한 보기를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여가활동은 손영준

과 허만섭의 연구[12]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온라인 여가활동의 문항들도 역시 코로

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유튜브의 이용 동기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 우울수준은 전겸구 외 2인[8]이 개발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정서 7문항, 긍정정서 4

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으로 구성

된 우울증상의 문항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빈도를 4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없었다, 2=1~2번 있었다, 

3=3~4번 있었다, 4=5~7번 있었다). 우울수준은 우울정서,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 합에서 긍정정서 합을 뺀 점

수로 계산하였다.

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본 연구에서는 국내 2명의 연구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10명의 

대학생과 1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 후 설문

문항 내용이 모호하거나 응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이와 같은 예비조사

를 통해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대학교와 전문대 재

학생 및 졸업생을 표본 프레임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22

년 6월 8일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및 설문지 링

크를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으며, 2022

년 6월 23일까지 온라인 구글 설문지 응답으로 실증을 위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1부를 제외하고 총 99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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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25

74

25.3

74.7

Age

Below 30

30-39

40-49

50+

64

12

11

12

64.6

12.1

11.1

12.1

Academic 

background

At college

At university

Associate

Bachelor

Bachelor above

25

33

9

25

7

25.3

33.3

9.1

25.3

7.1

Monthly 

income

0-99

100-199

200-299

300-399

400 or more

58

7

11

11

12

58.6

7.1

11.1

11.1

12.1

Total 99 10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2. Results of One-Way ANOVA

본 연구는 독립된 그룹의 크기 비교를 위해 SPSS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룹 비교를 위해서 먼저 표

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13]. 이후 

정규분포인 경우는 모수적 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샤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S-W 검정) 및 

콜모고로프-스미노프(Kolmogorov-Smirnov) 검정(K-S 

검정) 기법으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다.

Division
S-W test K-S test

Statistic df Sig. Statistic df Sig.

Female

Male

0.970

0.986

25

74

0.654

0.580

0.108

0.046

25

74

0.200

0.200

Below 30

30-39

40-49

50+

0.989

0.921

0.922

0.788

64

12

11

12

0.827

0.294

0.332

0.007

0.074

0.161

0.167

0.278

64

12

11

12

0.200

0.200

0.200

0.011

At college

At university

Associate

Bachelor

Bachelor above

0.981

0.954

0.930

0.909

0.845

25

33

9

25

7

0.904

0.173

0.483

0.029

0.111

0.092

0.133

0.227

0.160

0.268

25

33

9

25

7

0.200

0.146

0.200

0.099

0.137

0-99

100-199

200-299

300-399

400+

0.986

0.928

0.906

0.925

0.771

58

7

11

11

12

0.721

0.533

0.222

0.362

0.005

0.080

0.208

0.234

0.174

0.239

58

7

11

11

12

0.200

0.200

0.093

0.200

0.057

Table 4. Result of Normality Test

둘째,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 성별, 최종학력, 월소득 특성에 대해서는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Divis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Gender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0.032

41.310

41.342

1

97

98

0.032

0.426

0.075 0.785

Academic 

backgrou

nd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6.242

35.101

41.342

4

94

98

1.560

0.373

4.179 0.004

Monthly 

income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4

94

98

1

87

88

1.687

0.368

4.584 0.002

Table 5. Results of One-Way ANOVA

본 그룹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의 성별, 최

종학력, 월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남성 그룹

과 여성 그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을 독립요인으로 우울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t-검정 

결과에서는 두 그룹 간 우울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최종학력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전문

대 재학, 대학교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그룹 모두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최종학력을 독립요인으로 우울수준을 종속요인

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

종학력에 따라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우울수준의 평균은 전문대재학 그룹이 2.46, 대학재

학 그룹이 2.29, 전문대졸 그룹이 2.16, 대학졸업 그룹이 

1.79, 대학원 졸업 이상 그룹이 2.11로, 전문대 재학 그룹

(M=2.46)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그룹(M=1.79)이 

가장 낮았다. Scheffe의 사후 검정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최종학력에서 전문대 재학 그룹이 대학교 졸업 

그룹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왔다.

셋째, 월소득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100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그

룹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월소

득을 독립요인으로 우울수준을 종속요인으로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월소득에 따라 우울수

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울수준의 평균은 월평균소득 100미만 그룹이 2.39, 100이

상 200미만 그룹이 2.14, 200이상 300미만 그룹이 1.94, 

300이상 400미만 그룹이 1.97, 400이상 그룹이 1.66으로, 

월소득 100만원 미만 그룹(M=2.39)이 가장 높았으며, 400

만원 이상 그룹(M=1.66)이 가장 낮았다. Scheffe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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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Sig. β t Sig. β t Si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ademic background

Monthly income

-0.063

-0.340

-0.380

-2.058

0.705

0.042

-0.066

-0.325

-0.418

-2.055

0.677

0.043

0.002

-0.205

0.015

-1.322

0.988

0.190

Offline leisure activities Socially-oriented activities -0.275 -3.050 0.003 -0.276 -3.163 0.002

Online leisure activities
Information searching activities

Entertainment activities

-0.237

0.187 

-2.494

1.900

0.014

0.061

R2=0.154, ∆R2=0.154 R2=0.230, ∆R2=0.075 R2=0.313, ∆R2=0.083

Table 6.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for Depression

검정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이 100만원 미

만인 그룹이 400만원 이상인 그룹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으로 구성된 1단계 

모형의 우울수준 설명력과 오프라인 여가활동 요인이 추

가된 2단계 및 온라인 여가활동 요인들이 추가된 3단계 모

형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13].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모형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모형 설명력은 

31.3%로 나타났으며, 2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이 7.5% 

증가하고, 3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이 8.3% 증가된 것으

로 나타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여가활동 요인들이 투입되

었을 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여가활동과 온라인 여가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울수준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살펴보면, 최종학력과 월소득 요인을 투입한 1단계 

모형 및 오프라인 관계적 여가활동 요인을 추가 투입한 2

단계 모형에서 월소득(1단계 모형: β=-.340, ｐ<.05, 2단

계 모형: β=-.325, ｐ<.05)이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오프라인 여가활동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관계적 여가활동 요인을 추가 투

입한 2단계 모형 및 온라인 정보탐색형 여가활동 요인 등

을 추가 투입한 3단계 모형 모두에서 관계적 여가활동(2단

계: β=-.275, ｐ<.05, 3단계: β=-.276, ｐ<.05)이 우울수

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프

라인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여가활동이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일관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여가활동 요인인 정보탐색형 여가활

동과 오락형 여가활동 요인을 추가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

는 온라인에서의 정보탐색형 여가활동(β=-.237, ｐ<.05)이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에서의 오락형 여가활동(β=.187, 

ｐ=.061)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온라인

에서의 정보탐색 여가활동은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엔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우울증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우울증상 극복에 일조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울증상과 관계가 있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 오프라인 여가활동 및 온라인 여가활동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

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여가활동과 온라인 여가

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여가활동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오프라인 여가활동 및 온라인 여가활동 특

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에

서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일수록, 온라인에서 여가정

보를 탐색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

은 오프라인의 관계적 여가활동과 온라인의 정보탐색형 

여가활동이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관계적 여가활동과 온라인의 정보탐색

형 여가활동이 유의미하게 나온 연구결과는 매우 흥미로

운 결과인데, 이것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관점에

서 해석될 수 있다. 캐나다의 스테빈스(Stebbins)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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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던 진지한 여가는 관심 있고 좋아하는 취미 등을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14]. 진

지한 여가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자전거 

혹은 사진 여행, 도시 농업, 미술심리상담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수행하면서 온라

인에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탐색해 나가는 소위 진

지한 여가의 형태가 우울증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월소득과 우울수준과의 관

계가 재차 확인되었다. 월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은 우울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

던 요인이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치 중에서 월소득 

요인은 우울증상을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본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

와 다음과 같은 한계가 공존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학술적 관점에서 살펴보

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

집하긴 하였으나 집단비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표본의 정규

성에 대한 검정을 시도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향후에는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통해 집단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슷한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개별 변수들

의 영향력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우울증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통계분

석방법으로 실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에 

따른 질적연구가 뒤따른다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에

서의 설명력 및 활용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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